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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THAAD) 배치의 논란                    16-07-15

한국과 미국이 사드 요격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 국내외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드는 종말 단계 고도 방위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순전한 방위 체계가 정치적인 논란 꺼리가 된 점에 관하여 제 인생의 일부를 그 방면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 체계를 왜 인접 국가가 반대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뒷산에 늑대가 살고 있다면 산밑 동네 가정은 늑대로부터 가축이나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 울타리를 쳤다고 옆 동네에서 항의를 하면 당연히 울타리를 치는 가정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는데 왜 당신들은 항의를 하십니까?” 똑같은 논리를 이용해서 인접 국가의 항의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성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미국은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호언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서 시속 15,000 마일의 속도로 항해합니다. 그런 속도로 대기권 내에서 항해한다면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미사일은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3,400 마일 이상의 고도로 쏘아 올려서 목적지에 향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그런 적성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하여 대기권 밖에서 진입해 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EKV (Exo-atmospheric Killing Vehicle)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개발하여 수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Vandenberg) 공국 기지에 설치해 놓은 지하 발사대 (GMD)로부터 하와이 부근에서 발사해서 대기권 밖으로 항해해 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2004년 이후에는 100%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지하 요격발사대를 앨라스카의 포트 그린리 (Fort Greenly)에 26기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기지에 14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이런 방위 체계는 적성 미사일이 발사로부터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어떤 지점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허풍을 떨든지 시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든지 미국은 그런 적성 미사일로부터 철저히 미국을 방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외의 인사들은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고공 발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공 발사를 하는 미사일  즉 50킬로메다 이하의 고도로 날라 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옷 (Patriot) 요격 미사일은 이미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이상 사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는 저공 또는  고공 발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공 발사만을 기대하고 고공 발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는  항해하는 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에서  100 키로 이상의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반면 패트리옷 요격 미사일을 약 50 킬로메타 이하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사드는 최고 고도 요격체제는 아니지만 100 킬로 이상의 지점에서도 적성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한국의 빙위에 더 확실을 기할 것은 당연합니다. 사드와 같은 방위 체계롤 인접 국가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접 국가에서 사드의 레이다로 자국의 곳곳을 탐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사드 레이다 아니고라도 미국은 세계의 너느 곳이라도 샅샅이 탐지하는 스파이 위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드의 레이다도 반대의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끝
